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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사옥 이전에 부쳐

“회사 형편이 어려워 부득이 당신을 해고할 수밖에 없

습니다.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함께 일할 기회가 생길 수

도 있을 것입니다.”

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

당했다. 내가 원하던 퇴직이 아니었기에 유쾌할 리 없었

다. 그래도‘엎어진 김에 쉬어 간다’고 지친 마음도 달

랠 겸 마침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여행을 떠났다. 

2004년 6월에 있었던 일이다.

여행에서 돌아오니 나의 퇴직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

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. 그리고 그해 9월, 한 회

사에 몸을 담았다. 새 일을 시작한지 불과 13일 만에‘타

운뉴스’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.

망설이지 않았다. 요구한 금액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

‘타운뉴스’를 인수했다. 많은 돈이 모자랐으나 내 형편

을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생이 도움을 주어 가능했

던 일이다.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9개월을‘타운뉴스’와 

함께하고 있다.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.

그 사이 자녀 둘이 혼인을 했고, 그들로부터 다섯 명의 

손주들이 생겼다. 또 초등학교 다니던 두 아이는 대학

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다. 그동안 미국은 조지 부시

(2001-2009), 버락 오바마(2009-2017), 도날드 트럼프

(2017-현재)까지 정권의 변화가 있었고 한국도 노무현, 

이명박, 박근혜를 거쳐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졌다. 내외

적으로 참 많은 일이 있었다.

‘타운뉴스’도 예외는 아니다. 국가가 국민들의 뜻에 의

해 정권의 변화를 가져왔듯, 타운뉴스의 변화는 대부분 

독자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비롯됐다. 배포하기 위해 실

외에 놓아둔 업소록이 물에 젖고 있다고 연락해 주신 독

자, 신문이 발행되는 월요일 아침인데 벌써 가판대에 신

문이 없다고 알려주신 독자, 해마다 시무식에 정성스레 

시루떡을 해갖고 찾아와 한 해의 첫 업무를 함께해 주시

는 독자, 기사를 제보해 주시는 독자 또, 기사 내용 가운

데 오류를 지적해 주시는 독자, 오탈자를 알려주시는 독

자까지, 어느 한 분이라도‘타운뉴스’의 주인이 아닌 분

이 없었다. 

그런 독자들이 있었기에‘타운뉴스’직원들은 아무리 

힘든 일이 있어도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‘타운뉴스’를 

발행해 올 수 있었다. 물론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많았다. 

마감시간에 임박해 폭풍으로 정전이 발생해 전기가 들

어오는 지역으로 컴퓨터를 옮겨 편집 작업을 마치고 무

사히‘타운뉴스’를 발간했던 기억은 지금 떠올려도 초

조함과 아슬아슬함이 다시 밀려온다. 이처럼 많은 변화

와 발전은 가든그로브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들이다. 

‘타운뉴스’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산타페스프링

스로 보금자리를 옮긴다.‘타운뉴스’이전 소식을 듣고 

‘타운뉴스’창업자 제이 장이 연락을 해 왔다. 현재 그

는“부인과 함께 6년째 미 전역을 여행하며 그때그때 가

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에서 즐기며 살고 있다.”며 그가 

일주일 동안 머물 예정인 숲속 오두막으로 초대했다. 기

꺼이 그의 초대에 응했다. 1박 2일 동안 많은 얘기를 나

누며 그가 어떤 마음으로‘타운뉴스’를 창간했는지 알 

수 있었다. 그의 창간 정신은‘프론티어십’이었다, 미국

의 정신이기도 한 개척자 정신.

그는 미국 이주 전 영국 런던에서 한인 주간 신문사를 

창업한 적이 있으며 미국으로 건너와 개척자 정신을 앞

세워‘타운뉴스’를 창업했다고 말했다. 그리고‘타운뉴

스’를 운영하던 당시나 지금이나‘프론티어십’은 자신

의 철학이고‘프론티어십’이 바탕이 된‘자유’가 자신

의 삶이라면서 일주인 후면 어디에 있을지 자신도 알 수 

없다며 웃었다.

그의 말을 듣다가 그의 창업정신이나 현재‘타운뉴스’

의 정신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에 조금은 놀랐다. 사실 

목표를 정해 도전하고 성취하며 그를 통해 사람들과는 

함께 나누고 내 삶은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누

구나 추구하는 가치이자 이상이 아닐 수 없다. 기업이라

고 해서 다르지 않다.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도 개인의 자

유와 더불어 나눔의 실천으로 귀결돼야 하기 때문이다. 

이 가치는 한인사회와 더불어 성장해온‘타운뉴스’가 

앞으로도 한인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

를 더욱 분명하게 제시한다. 그래서 한시도 자만하고 게

으름을 피울 수가 없다.

가든그로브 시절, 2층에 있는‘타운뉴스’로 출근하려

면 아래층에 있는‘명한의원’앞을 지나쳐야 했다. 그럴 

때마다‘명한의원’에서 풍겨오는 한약 냄새가 참 좋았

다. 분명 바로 그 한약 냄새가 그리울 날이 있을 것이다.

그럼에도 산타페스프링스에서 펼쳐갈 앞날이 더욱 기

대가 되는 것은‘타운뉴스’를 사랑해주시는 독자들이 

여전히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. 독자 여러분들

에게‘타운뉴스’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들

로 가득 찬‘밝고 명랑한 신문’으로서 그 사명을 다할 

것을 굳게 약속한다.  

● 타운뉴스 칼럼

타운뉴스 칼럼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1

커뮤니티 소식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13,14

IT·과학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5,31

전문인 칼럼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16,39

법률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9

여행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1

나는야 1.5세 아줌마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3

세상에 이런 일이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6

지금 서울에서는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7

함께 생각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9

부동산/경제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5

숨은그림 찾기,답/낱말 퀴즈,답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6,45

깔깔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8

한인업소 안내지도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0,42,52,54,56

요리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1

연예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5,47

중고차, 안내광고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8,49

Domestic/ 주간운세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0

그림여행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3

여성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5

제 1322호 목차

타운뉴스

TownNews QR Code


